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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 talk # #에듀_토크 편의점  

취재·사진 김기선 리포터 quokka@naeil.com

소(笑)·심(心)한 일상 톡톡

우리들의 편의점

“집에서 같이 마크 정식 만들어 먹자.” 

편의점에 다녀온 아이가 처음 듣는 소릴 하네요. 

“마크 정식이 뭐야?” 

“편의점에 있는 즉석식품들을 섞어서 만드는 거야.”

집에서 엎어지면 코 닿을 곳에 편의점이 있어요.

“OO야! 우유 좀 사다줄래?”  

“응~ 지금 갈게! 엄마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가족들 군것질거리

를 챙겨가며 편의점행 심부름(만?) 잘하는 OO를 위해 ‘마트 정식’

이 아닌 ‘마크 정식’을 검색했어요.

아이돌 가수의 한 팬이 좋아하는 멤버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즉

석식품을 조합해 만든 편의점 정식이네요. 레시피를 보는 순간 

‘아~ 폭풍 탄수화물에 입맛 자극하는 소스 범벅, 이걸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궁리 끝에 냉장고 안에서 잠자고 있는 

브로콜리와 토마토를 곁들여보기로 했어요.

브로콜리는 데쳐서 다져놓고 토마토는 껍질을 벗겨 다진 뒤에 소

스에 버무렸어요. OO가 먹고 싶은 ‘마크 정식’이 ‘어쩌다 정식’이 

되었지만 잊지 않고 맛 평가를 해주네요.

“맛있는데 너무 매워~ 매울 때 브로콜리를 먹으면 괜찮아져.̂ ”̂ 

하며 엄지 척을 해주네요.

어쩌다 정식 만들기 

편의점 ’마크 정식’이
‘어쩌다 정식’이 되었어요.
맵다맵다 하면서 끝까지 
먹게 되는 맛. 다진 토마토를 
듬뿍 넣으니 덜 맵고 상큼하네요. 
‘맵찔이’들은 우유 한 컵  
준비하세요.

전자레인지에 떡볶이를 돌리는 
동안 토마토와 브로콜리는 
살짝 익힌 후 다져서 토마토는 
떡볶이 소스와 섞고, 
브로콜리는 마지막에 치즈와 
소시지 사이에 안착!

편의점에서 준비한 
즉석식품과 냉장고에서 
잠자고 있던 
토마토와 브로콜리.
두근두근 어떤 맛일지 
기대치 상승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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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투명 핸드폰 케이스에 포켓몬 카드가 보였어요. 

“이거 뭐야? 카드를 왜 끼웠어?”

“문구점에서 주웠어. 포켓몬 카드팩 사는 애들이 마음에 안 드는 

카드를 버리고 가서….”

카드에 그려진 ‘수풀부기’ 초록 인형을 보니 편의점을 발칵 뒤집

어놓은 ‘띠부씰’이 떠올랐어요. 떼고 붙이고 떼고 붙이는 ‘떼부떼

부씰’이 아닌 ‘띠부띠부씰’은 지금도 학생들의 최애템이죠. 

“지난번에 선물로 받은 ‘띠부씰’은 어디에 붙였어?” 

“난 안 붙였지. 붙인 애는 아직 못 봤어.”

23년 전 유행했던 ‘국진이빵’에 들어 있는 스티커는 종이 재질이

라서 깔끔하게 안 떨어졌다고 들었어요. 요즘 ‘띠부씰’은 스텐실 

재질이라 그럴 염려가 없지만 수집용으로 인기가 대단하죠.

동네 친구 아빠는 밤마다 편의점 앞에 줄을 서서 빵을 샀대요. 

아이가 너무 좋아해서 매일 밤 습관처럼 줄을 섰는데 결국 빵 사

는 데 재미가 들렸다는 웃픈 이야기도 들었어요.

문방구에서 입양해온 카드가 너무 귀엽다고 핸드폰 케이스에 넣

고 다니다니…. 이럴 줄 알았으면 동네 친구 아빠 줄 설 때 같이 

좀 서서 ‘띠부씰’ 좀 든든하게 챙겨줄 걸 그랬나 봐요. 하하. 

띠부씰 대신 ‘수풀부기’

핸드폰 뒷면에 있는 카드가 너무 
귀엽죠. 갑옷 등껍질에 풀이 가득한 
‘수풀부기’라네요.

빵 입고 30분 전인데 편의점 줄이 
이렇게 길었다고. ㅜㅜ 학업에 
예민해진 아이들 기분 풀어주는 데 
‘띠부씰’만 한 것이 없나 봅니다.

매일 비슷해한 일상 속 특별한 날이 있죠. 학생,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다채롭게 담는 코너입니
다. 재밌거나 의미 있어 공유하고 싶은 사연 혹은 마음 터놓고 나누고 싶은 고민까지 이메일

(lena@naeil.com)로 제보해주세요._ 편집자


